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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미세먼지 앱의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고, 앱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미세먼지 앱의 이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한 2주간의 실험을 

진행한 결과, 앱을 사용한 집단은 앱을 사용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임파워먼트, 미세먼지 예방 행동 의도, 미

세먼지 관련 정보 추구 의도가 더 높게 상승하였다. 다음으로, 확장된 기술 수용 모델과 건강 신념 모델을 이

론적 기반으로 하여 앱 사용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인지된 심각성과 

주관적 규범이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인지된 유용성은 인지

된 심각성과 주관적 규범의 매개 변인으로서 앱 사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는 향후 미세먼지 앱을 활용한 위험 커뮤니케이션 전략 방안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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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짙어지고 있다. 1월∼3월을 기

준으로 2017년 초미세먼지 농도 33㎍/㎥를 기록, 작

년보다 18.2%나 높아졌다(Climate Environment 

Department, 2017). 같은 기간 동안 고농도 미세

먼지 경고 발령 횟수는 85차례로, 지난해의 두 배가 

훨씬 넘는다(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2017).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

기구(WHO)가 제시한 기준치의 3배 이상이며, 이

로 인해 대기 오염 수준이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가장 위협적인 

환경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WHO, 2013). 사계

절 내내 지속되는 미세먼지로부터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정책뿐만 아니라, 개인적 수

준에서도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적 차원에서 미세먼지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고농

도 시에 취해야 할 행동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다. 미세먼지 예보 확인을 일상화하고, 대기 상

태가 나쁨 이상일 경우 실외 활동을 자제하거나 마스

크 착용 후 외출하는 예방 행동이 요청된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6). 이를 위해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의 접근성이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시공간에 방해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앱

은 관련 정보 전달의 기회를 높인다. 실례로, 환경

부는 국민들이 대기 오염 지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상청 일기예보 외에 대기 질 정보를 알려

주는 미세먼지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을 2014년 5월부터 운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 기관 및 지자체, 개인 등이 미세먼지 관련 다

양한 앱을 개발, 지역별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

로 알려주고 있다.

인구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한국

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APAC, 2016), 미세먼지 앱

은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 행동을 높이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수 있다. 최근 발

표된 아태 지역 모바일 앱 사용 보고서(2016)에 따

르면, 한국 사람들의 경우 날씨와 관련된 앱의 사용

이 소셜 네트워킹, 게임, 음악 관련 앱보다 높은 순위

를 차지했다. 따라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 접

속이 가능한 모바일 앱은 개인 차원의 미세먼지 관

리를 위한 효과적인 소통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정부 기관에서 운  중인 국민 생활 

편익용 앱은 1,235개이며, 이 중 건강/날씨와 관련

된 앱은 약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2016), 정책적 소통 수단으로서 앱

의 이용 효과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

황이다. 앱을 이용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앱 이용 효과

와 수용 요인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

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세먼지 앱 사용을 통해 공중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주 동안 미

세먼지 앱을 매일 사용하게 하는 실험을 진행하 다. 건

강 정보를 제공하는 앱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Direito, 

Jiang, Whittaker, & Maddison, 2015; Eyles et al., 

2014; Recio-Rodríguez et al., 2014)은 공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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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앱의 이용이 건강 행동을 유지 또는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앱 사용

의 긍정적인 효과가 미세먼지 이슈에서도 동일하

게 발견되는지 검토해 볼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미세먼지 앱의 수용 요인이 무엇

인지 함께 탐색하고자 한다. 현재 모바일 앱이 개인

의 건강관리를 위한 개입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건강 관련 앱의 수용 요인에 대한 연구

는 다소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Cho, 

2014; Faqih & Jaradat, 2015; Jeon & Park, 

2015)은 기술 수용 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기반으로, 앱에 대한 유용성(usefulness)

과 용이성(ease of use) 인식이 앱 채택의 중요한 

요인임을 설명한다. 즉, 기존 연구들은 새로운 기

술의 특징에 주로 초점을 둔 반면, 건강 이슈와 관

련된 특징 및 수용자의 태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

다. 앱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보유하는 기술적, 

내용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 이슈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이 미세먼지로부터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행동 반응의 일환으로 앱 사용에 향

을 미치는지 검토하는 작업도 필수적이다.

건강 신념 모델(Health Belief Model)은 건강 관

련 행동을 채택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이론으로, 다

양한 건강 이슈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Carpenter, 

2010). 특히, 건강 신념 모델의 구성 요인인 인지

된 건강 위협(perceived health risk)은 건강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의 사용을 통해 위협을 감소할 수 

있다는 유용성 인식과 관련성이 높다(Ahadzadeh, 

Sharif, Ong, & Khong, 2015). 본 연구는 미세먼

지가 공중의 건강 위협 요인(Kim, Lee, Lee, & Jang, 

2016a)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건강 신념 모델의 인

지된 위협 요인을 기술 수용 모델의 인지된 유용성

을 설명하는 기대 요인 중 하나로 추가하고자 한다. 

기술 수용 모델과 건강 신념 모델을 통합하여 앱 수

용 요인을 탐색하려는 시도는 개인이 건강과 관련

된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이유에 대한 폭넓은 이

해를 제공해 줄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과 

관심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미세먼지 위험을 해

결하는 방안을 모바일 헬스(mHealth) 차원으로 

접근한 본 연구는 예방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기환경 정책

과 관련하여, 미세먼지 앱 사용을 권장하거나 앞으

로 개발될 앱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문헌 검토

모바일 앱 활용과 미세먼지 위험 커뮤니케이션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 암연구

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 물질로 지정

했다. 폐나 혈관 등 장기 침투가 용이한 미세먼지에 

장기적,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 암세

포 유발과 같은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었기 때문

이다. 특히,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OECD 국

가의 주요 도시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편서풍 지대라는 지리적 특성과 높은 인구 도, 고

도의 도시화, 산업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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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6). 미세먼지로 인한 치명적

인 건강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

구는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아

질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목했다(OECD, 2016).

최근 몇 년 사이, 미세먼지는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RIHP, 2016)가 성인 3

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흡연·음주·

암·의료 사고 등과 관련된 공중보건 이슈 중 미세

먼지에 대한 위험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기

예보 시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정보도 함께 보도되

는 상황이 되었을 정도로, 미세먼지는 한국 사람들

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하지

만 문제는 미세먼지에 대한 높은 위험 인식과는 달

리, 예방 행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데에 있다

(Jang, 2016). 이러한 상황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낮추면서, 미세먼지 노출 위험으

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 시급해지고 있다.

김 욱 외(Kim, Lee, Jang, & Lee, 2016b)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 건

강에 미치는 향, 해결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언

급하는 대부분의 요소를 언급하면서도 피상적이며 

일관적이지 않은 형태로 미세먼지 위험을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인들을 대상

으로 하는 위험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미세먼지 이

슈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맞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Sternman & Sweeney, 

2007). 즉,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위한 정부의 노

력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함께 필요하다.

미세먼지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

는 개인적 수준의 방안은 미세먼지 농도에 적극적

인 관심을 갖는 것이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6). 이러한 점에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미세

먼지 위험 예보 앱은 미세먼지 농도 확인의 일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스마트폰 보급이 대중화되고, 각

종 모바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종류

의 모바일 앱 또한 개발되었다(The Economist, 

2016). 그중에서도 환경·건강 관련 앱은 급속도로 

성장하며 주목받고 있는 분야이다(Sama, Eapen, 

Weinfurt, Shah, & Schulman, 2014). 특히, 모

바일 앱은 큰 비용과 노력 없이 언제 어디서든 누구

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효율적인 

소통 채널로 평가되고 있다(Shin et al., 2015; 

Zheng, 2015). 이에 본 연구는 모바일 앱을 미세

먼지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소통 수단으로 보

고, 미세먼지 앱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질

적인 효과 및 미세먼지 앱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

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미세먼지 앱 사용을 통한 기대 효과

건강 관련 앱 사용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가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관련 앱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들이 활발해졌다. 

건강 관련 모바일 앱의 주요 목적은 이용자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어 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Hingle & Patrick, 2016). 이에 관련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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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로 실질적인 건강 행동의 변화나 건강 행동의 

결과로서 나타난 신체적 변화를 측정하 다. 지중

해 다이어트를 위한 앱을 평가한 레시오ᐨ로드리구

에즈와 동료들(Recio-Rodríguez et al., 2014)의 

연구 결과, 상담과 앱 사용을 동시에 진행한 집단은 

다이어트 상담만을 제공한 집단보다 지중해 다이

어트에 대한 적응 정도, 신체 활동 및 혈관 기능 정

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심혈관 질환 환자 및 그

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앱 사용 효과를 평가한 연구

(Eyles et al., 2014)에서도 앱의 사용은 염도가 낮

은 식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환자의 혈

압 등 건강 상태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 다. 리트

만과 동료들(Litman et al., 2015)은 운동 앱을 사

용해 본 적 없는 집단, 사용 경험은 있으나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집단, 현재 운동 앱을 사용하고 

있는 집단의 운동 정도 및 건강 상태를 장기적으로 

측정하 고, 현재 운동 앱을 사용하는 집단이 나머

지 집단에 비해 더 활동적인 경향을 보이며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또한 더 낮다는 것

을 확인하 다. 

미세먼지가 단기간에 직접적인 질병을 유발하기

보다는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미세먼

지 앱 사용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신체적 변화를 측

정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접근이다. 따라서 위험 관

련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고려할 때(Kim et al., 

2016b), 미세먼지 앱 효과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개

인의 행동적 변화 단계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본 연

구는 미세먼지 앱 사용으로 인한 인지적, 심리적 변화

로서, 위험 인식과 임파워먼트(empowerment)에 

주목한다. 선행 연구들(Morton & Duck, 2001; 

Sjoberg, 1999; Sjoberg, Moen, & Rundmo, 

2004)에 따르면, 위험 인식은 개인이 위험에 어떻

게 대처하는지와 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예

방 행동에 향력이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사람

들이 미세먼지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는 자신이 미세먼지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

다는 자각이 필요하다. 임파워먼트는 개인이 자신

의 생활 및 활동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는 것으로

(Zimmerman, 1995), 사람들이 건강과 관련된 예

방·관리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의지 및 능력

과 관련이 있다(Anderson, Funnell, Fitzgerald, & 

Marrero, 2000). 이와 관련해 아로라와 동료들(Arora, 

Peters, Agy, & Menchine, 2012)은 당뇨병 환자

들에게 모바일을 이용한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

게 하는 연구를 진행하 고, 참여 전과 비교했을 때 

참여 후에 임파워먼트 점수가 높게 상승했음을 확

인했다. 따라서 미세먼지 앱의 사용으로 인해 건강 

위험에 대한 인식 및 임파워먼트에 어떤 변화가 나

타나는지 살펴본다면, 미세먼지 앱의 실질적인 효

과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미세먼지 앱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행동 변화로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 행동과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

로 찾아보는 정보 추구 행동에 주목한다. 콘로이와 

동료들(Conroy, Yang, & Maher, 2014)은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는 헬스 모바일 앱 167개에 

주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하 으

며, 해당 앱들의 사용이 비만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

고자 하는 행동 의도를 향상하는 데 유의미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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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우울증 앱에 대한 효과를 

평가한 빈딤과 동료들(Bindihm et al., 2010)의 

연구 결과, 자가 진단 기능이 주어진 우울증 앱을 

사용한 사람들은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동

기가 상승했으며, 관련 정보를 찾아보겠다는 의도

가 높아졌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

서는 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매일 확인해 보는 

습관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험 인식,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임파워먼트, 미세먼지 예방 행동 의도, 

미세먼지 관련 정보 추구 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

구는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 문제 1ᐨ1: 미세먼지 앱 이용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험에 대한 인식, 임파워먼트, 미세먼지 예방 행

동 의도, 미세먼지 관련 정보 추구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건강 관련 메시지 노출의 시너지 효과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Cavill & Bauman, 2004; 

Fjeldsoe, Marshall, & Miller, 2009; Wakerfield, 

Loken, & Hornik, 2010)은 수용자의 행동 변화

를 촉진하는 메시지의 향력에 주목한다. 특히, 

건강 정보와 관련된 메시지는 수용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건강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

는지에 대한 단서로 작용하여, 행동 변화를 자극한

다. 건강 관련 문자 메시지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

터뷰를 진행한 골드와 동료들(Gold, Hellard, 

Hocking, & Keogh, 2010)의 연구 결과, 참가자

들은 문자 메시지를 전달받는 것이 건강 행동을 촉

진하는 개입(intervention) 수단으로 긍정적이라

고 평가했다. 플로트니코프와 동료들(Plotnikoff, 

McCargar, Wilson, & Loucaides, 2005)은 신체 

활동과 양 정보가 적힌 메시지를 12주가량 이메

일을 통해 매일 전달하는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

이 종료된 이후, 메시지를 전달받은 참가자들은 통

제 집단의 참가자들에 비해 건강한 식습관과 신체 

활동 수치가 유의미하게 상승하 다. 이 밖에도 여

러 연구들(Evans, Wallace, & Sinder, 2012; 

Fjeldsoe et al., 2009; Petrie, Perry, Broadbent, 

& Weiman, 2012)을 통해, 메시지의 개입이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사실

이 입증되었다. 특히 건강 관련 메시지는 건강 예방 

행동 촉진을 위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메시지 프레이밍의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Kim & Boo, 2011; Kim, Kim, & Park, 2010; 

Lee, 2010). 메시지 프레이밍은 공중으로 하여금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해석

하게 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공중의 최종적인 선

택 및 의사 결정 결과, 혹은 선호가 달라질 수 있다

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Tversky & 

Kahneman, 1981; Gerend & Shepherd, 2007). 

이에 질병 예방뿐만 아니라 공익 광고 및 캠페인, 

기후 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연구가 다수 수

행되었다(Kim & Kim, 2017; Koh, Song, & 

Moon, 2017).

이에 본 연구는 미세먼지 앱 사용의 효과뿐만 아

니라 추가적인 개입 수단으로 공중에게 제시하는 

메시지에 대한 효과에 주목하 다. 김 욱 외(Kim 

et al., 2016a)는 일반 공중의 미세먼지 위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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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문가 집단과 차이가 있음을 밝히며 미세먼지 

위험 평가에 필요한 핵심 메시지를 토대로 위험 커

뮤니케이션의 기반이 형성되어야 함을 강조하

다. 따라서 미세먼지 위험 인식에 대한 효과적인 메

시지가 공중에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

하여, 앱 사용과 동시에 메시지가 추가적으로 제시

되었을 때 두 가지 개입 수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여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해 보고자 하 다.

연구 문제 1ᐨ2: 미세먼지 관련 메시지에 대한 노출은 

미세먼지 앱 이용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미세먼지 앱 수용 요인: 확장된 기술 수용 모델과 

건강 신념 모델의 통합

기술 수용 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은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는 의도를 예측하는 

데 주로 활용되는 이론이다. 기술 수용 모델에서는 

‘기술 수용’이라는 행동을 행동 의도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 행동 의도에 향을 미치는 두 가지 선

행 요인으로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과 인지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을 제시

한다(Davis, 1989; Davis, Bagozzi, & Warsha, 

1989; Venkatesh & Davis, 2000). 인지된 유용

성은 특정 기술 및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믿는 

정도로 정의되며, 인지된 용이성은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큰 정신적, 신체적 노력이 들

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Davis, 

1989). 즉, 기술 수용 모델은 특정 기술에 대한 인지

된 유용성과 용이성이 높을 때, 해당 기술을 수용하

려는 의도 또한 상승한다고 설명한다(Davis, 1989; 

Venkatesh & Davis, 2000).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을 중심으로 한 

초기 기술 수용 모델은 기술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

와 평가만을 강조하고 외부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

는 비판을 받았다(Hwang & Yu, 2016; Malhotra 

& Galletta, 1999). 이에 벤카테쉬와 데이비스

(Venkatesh & Davis, 2000)는 개인적 요인과 함

께 기술 수용 과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

인을 추가하여 확장된 기술 수용 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Ⅱ: TAMⅡ)을 제안하 다. 

확장된 기술 수용 모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

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인의 판단 외에 사회적 

향력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개인의 행위는 주변 사

람들의 의견이나 태도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사

회적 향 이론(Social Influence Theory: Fulk, 

Schmitz, & Steinfield, 1990; Fulk, 1993)을 토

대로, 개인이 기술을 수용하는 과정 또한 가까운 사

람의 인식이나 사회적 규범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는 설명이다.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은 사회적 향

의 개념을 반 하여 확장된 기술 수용 모델에 새롭

게 추가된 요인이다. 이는 자신의 준거 집단 및 자신

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자신이 특정 행위를 하는 것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지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된

다(Venkatesh & Davis, 2000). 이미지(image) 

또한 사회적 향을 고려하여 추가된 요인으로, 새

로운 기술 및 시스템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이

미지나 지위가 높아질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의

미한다(Venkatesh & Davis, 2000). 이 밖에도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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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job relevance), 결과 품질(output quality), 

결과 입증 가능성(result demonstrability)이 추가

되었다. 직무 관련성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

어 특정 기술 및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정도, 결과 품질은 특정 기술 및 시스템이 자

신의 직무 성과를 높여 준다고 믿는 정도, 결과 입

증 가능성은 특정 기술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출

한 결과가 분명하며 이를 타인에게 어려움 없이 전

달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Venkatesh 

& Davis, 2000). 

확장된 기술 수용 모델은 기존 모델과 같이 스마

트폰, 앱, 모바일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미디어 기술 

및 서비스의 사회적 수용 과정을 설명하는 데 효과

적인 이론적 틀로 사용되고 있다(Hwang & Yu, 

2016; Kim, 2009; Kim, Huh, & Kim, 2015; 

Kummer, Schäfer, & Todorova, 2013; Lee & 

Lee, 2006; Park & Choi, 2013; Son, Choi, & 

Hwang, 2011; Yu, Li, & Gagnon, 2009). 그러

나 해당 모델은 본래 기업과 같은 특정 조직 내 새

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상황에 최적화되어 개발된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역에 적용 시 기술 수용에 

대한 예측력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Lee & 

Lee, 2006). 따라서 확장된 기술 수용 모델을 이용

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모델에서 제시된 요인들을 

모두 사용하기보다 해당 미디어 기술 및 서비스의 

특성, 상황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요인만을 선택하여 반 하는 경우가 많다

(Hwang & Yu, 2016). 예를 들어, 조재희(Cho, 

2014)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이 건강 관련 앱

의 인지된 유용성과 지속적 이용 의도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강력한 선행 변인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건강 관련 앱 사용자에 대한 이미지는 인지된 

유용성에 별다른 향력을 행사하지 못하 다. 이

와 달리, 간호사들이 헬스케어와 관련한 모바일 정

보 기술을 수용하는 과정을 살펴본 연구(Zhang, 

Cocosila, & Archer, 2010)에서는 주관적 규범과 

이미지가 인지된 유용성에 선행 변인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결과들은 벤카테쉬와 데이비스(Venkatesh 

& Davis, 2000)가 제안한 인지된 유용성의 다섯 

가지 선행 변인이 항상 향력 있는 것은 아님을 보

여 준다.

이에 본 연구는 확장된 기술 수용 모델이 제시한 

요인 중 미세먼지 앱 효과 평가라는 연구 목적에 맞

는 요인만을 사용하고자 하 다. 현재 미세먼지는 

한국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위험 이슈이다. 많

은 사람들이 미세먼지 이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미세먼지 앱 사용을 바

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미세먼지 앱을 사용함

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는지와 같은 사회적 향 요인이 앱 수용에 있

어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비슷한 기능

을 가진 여러 기술 및 시스템이 존재할 때, 사용자는 

가장 좋은 품질을 제공하는 기술이나 시스템을 채

택할 가능성이 높다(Venkatesh & Davis, 2000). 

마찬가지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미세먼지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도와주는 

여러 채널 중 미세먼지 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미세먼지 앱의 품질 수준을 높

게 인식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확장된 기

술 수용 모델의 추가 요인인 주관적 규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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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품질이 인지된 유용성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

지를 함께 고려하여, 미세먼지 앱 사용 의도에 향

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 다.

연구 문제 2ᐨ1: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은 미세

먼지 앱 사용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ᐨ2: 주관적 규범, 이미지, 결과 품질은 미세

먼지 앱에 대한 유용성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편, 건강 신념 모델은 다양한 질병에 폭넓게 

적용되어, 건강 관련 행동 의도에 미치는 개인의 심

리적 요인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델이다(Witte, 

Meyer, & Martell, 2001). 이 모델은 건강과 관련

된 예방 행동의 예측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사 결정

을 설명하는 인지적인 모델로 사용되고 있다(Janz 

& Becker, 1984; Rosenstock, 1974). 건강 신념 

모델을 구성하는 변수는 크게 인지된 위협과 인지

된 장애 및 이익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인지된 위

협은 인지된 장애 및 이익과 달리 개인의 건강을 보

호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유용성 인식과 

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 입증되었다(Ahadzadeh 

et al., 2015). 

구체적으로, 인지된 위협(perceived threat)은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위험성 인식으로, 인

지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과 인지된 민감

성(perceived susceptibility) 요인으로 구분된다. 

인지된 심각성은 질병 발생에 따른 부정적 결과 또

는 위험성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심각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즉, 질병에 감염되거나 질병을 치

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인지

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인지된 민감성은 질병 

위험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그 질

병에 감염될 취약성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의미한다(Rosenstock, 1974). 이

와 관련해, 조성은 외(Cho et al., 2012)는 건강 신

념 모델의 변수와 결핵 예방 의도의 높은 연관성을 

확인했다. 아하드자데와 동료들(Ahadzadeh et al., 

2015)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질병에 대한 심각성

과 민감성에 대한 인식이 기술 수용에 대한 유용성

에 긍정적인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건강 신념 모델과 기술 수용 모델을 

통합하여, 앱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을 설명하는 예

측 변인으로 인지된 위협 요인을 추가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2ᐨ3: 인지된 심각성과 인지된 민감성은 미세

먼지 앱에 대한 유용성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방법

미세먼지 앱 이용 효과 검증

실험 설계 및 과정

미세먼지 앱 사용의 직접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해, 본 연구는 2주에 걸친 실험을 진행하 다. 집단

은 1개의 통제 집단과 미세먼지 앱을 사용하는 1개

의 실험 집단으로 구분하 다. 또한, 본 연구는 미

세먼지 앱 사용의 효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커

뮤니케이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세먼지 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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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함께 관련 메시지를 함께 노출하는 또 다른 실

험 집단을 구성하 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미세

먼지 앱 이용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을 위해, 총 3개

의 집단을 구성하 다(<Figure 1> 참조).

참가자 모집과 전체적인 실험 진행은 리서치 회

사인 포커스컴퍼니(www.focuscompany.com)

에서 대행하 다. 미세먼지 앱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가 의사를 밝힌 166명의 패널들이 실험에 참가하

다. 참가자들은 3개의 집단(통제 집단, 실험 집

단 1, 실험 집단 2) 중 1개에 무작위 할당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으로 개발된 ‘미세

몽지’라는 이름의 모바일 앱을 사용하 다. 해당 앱

은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를 알려주고, 미세먼지 위험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

는 개인적 행동 지침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

었다. 

<Figure 2>에는 본 연구의 실험 절차를 표시하

다. 실험 집단 1의 참가자들에게는 미세먼지 앱

을 하루 한 번씩 접속하게 지시하 으며, 실험 집단 

2의 참가자들에게는 앱 사용과 함께 추가로 미세먼

Control Group Group 1 Group 2

∙ Survey participation
∙ App use (2 weeks)
∙ Survey participation

∙ App use (2 weeks)
∙ Exposure to particulate matter 

message
∙ Survey participation

Figure 1. Experimental Groups

Procedure Control Group Group 1 Group 2

Before Experiment First survey participation First survey participation First survey participation



Day 1 - Start using the App
Message Exposure and 

Start using the App



Day 7 - - Message Exposure



Day 14 Second survey participation Second survey participation Second survey participation

Figure 2. Experiment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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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관한 메시지를 두 차례 노출하 다. 이때 메시

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인지된 심각성과 민감성, 미

세먼지 앱 사용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을 

높여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 다. 앱 접속 여

부는 앱 개발 회사의 로그데이터를 통해 확인하

다. 매일 접속을 하지 않은 참가자들의 경우는 중간 

탈락 처리를 하 으며, 14일간 매일 앱을 사용한 

참가자들의 데이터만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그 

결과, 통제 집단에는 최종 39명, 실험 집단 1에는 

최종 33명, 실험 집단 2에는 최종 31명의 참가자들

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앱 사용에 대한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1차 설문 조사를 

실시하 고, 2주 후 실험을 종료한 후 동일한 문항

으로 2차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주요 측정 문항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험에 대한 인식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험에 대한 인식은 미세먼

지와 관련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피해에 

대한 지각으로, 김 욱 외(Kim et al., 2016b)의 

연구를 참고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향은 심

각하다’, ‘미세먼지를 장기간 흡입할 경우, 폐포까

지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 유병률을 높이고, 조

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미세먼지 농도

가 높은 날, 두통, 눈 따가움, 기침 등 건강상의 불

편함을 느낀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미세먼

지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 스트레스 등을 받는다’, 

‘미세먼지로 인해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등 안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미세먼지로 인해 기관지

염, 폐기종, 천식 등 폐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미

세먼지로 인해 심장, 혈관에 심혈관계 질환이 나타

날 수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향은 점점 확

대되어 보고되고 있다’의 8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

도로 측정하 다(1차 설문 Cronbach’α ＝ .902, 

2차 설문 Cronbach’α ＝ .791).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는 미세먼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앤더슨과 

동료들(Anderson et al., 2000)의 척도를 기반으

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 다. 

관련 문항은 ‘나는 미세먼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야 할지 알고 있다’, ‘나는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나름대로 명백한 방향과 생각을 정리해 

두고 있다’, ‘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나는 미세먼지 문

제를 해결하는 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나는 미

세먼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의 5개

이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1차 설문 

Cronbach’α ＝ .911, 2차 설문 Cronbach’α ＝ 

.901).

미세먼지 예방 행동 의도

미세먼지 예방 행동 의도는 미세먼지 노출을 예방

하기 위한 행동을 수행할 의지의 정도로, 김 욱 외

(Kim et al., 2016b)의 연구를 참고하여 ‘나는 미

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향

을 줄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할 의향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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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향을 줄이기 위해 외출을 자제할 의향이 있다’, 

‘나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조리 시 환

기를 하거나 후드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 ‘공기 청

정기 등,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가 있는 제품을 사용

할 의향이 있다’의 4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1차 설문 Cronbach’α ＝ 811), 2차 

설문 Cronbach’α ＝ .826). 

미세먼지 관련 정보 추구 의도

미세먼지 관련 정보 추구 의도는 미세먼지와 관련

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정도로, 김정남

과 그루닉(Kim & Grunig, 2011)의 연구에서 사

용한 문항을 참고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인터

넷상에서 정보를 찾아본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본다’, ‘미세먼지 문제에 관

한 최신의 정보들을 얻고자 인터넷 등을 정기적으

로 확인해 본다’의 3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1차 설문 Cronbach’α ＝ .865, 2차 

설문 Cronbach’α ＝ .867). 

통제 변인

미세먼지 앱 이용 효과에 미칠 수 있는 연령, 미세

먼지에 대한 관여도, 미세먼지 앱에 대한 사전 이용 

경험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 다. 미세먼지에 대

한 관여도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관련되었다고 

인지하는 정도로, 김정남과 그루닉(Kim & Grunig, 

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여 ‘미세먼

지 문제는 내 삶에 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미세

먼지 문제가 나와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

한다’, ‘미세먼지 문제가 내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

람들과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의 3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Cronbach’

α ＝ .783). 미세먼지 앱에 대한 사전 이용 경험

은 “미세먼지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본 경험

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을 이용하 으며, ‘예’ 또

는 ‘아니오’로 구분하 다.

미세먼지 앱 수용 요인 탐색

연구 대상 및 조사 과정

미세먼지 앱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

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일반 성인 남녀 166명을 대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이들 중 남성이 90

명(54.2%), 여성이 76명(45.8%)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9.10세(SD ＝ 11.06)로 조사되었다. 참

가자들의 학력은 대졸이 112명(67.5%)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30명(18.0%), 대학원 

졸업이 22명(13.2%), 중학교 졸업 이하가 2명

(1.2%)이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모바일 앱을 사

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19명(11.4%)이었

으며, 나머지 147명(88.6%)은 앱 사용 경험이 전

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설문 조사는 미세먼지 앱 이용 효과를 파악하

기 위한 실험이 진행되기 전에 시행되었다. 미세먼

지 앱을 사용하기 이전에 미세먼지 앱 수용 요인을 

탐색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앱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효과와 집단별 차이를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 설문 조사는 리서치 회사인 포커스

컴퍼니(www.focuscompany.com)에서 대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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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다. 

주요 측정 문항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유용성은 미세먼지 앱이 얼마나 유용한가에 대

한 인식의 정도로, 벤카테쉬와 데이비스(Venkatesh 

& Davis, 2000), 조재희(Cho, 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5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구체적으로 ‘미세먼

지 앱은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 관련 위험을 예방

하는 데 유용하다’, ‘미세먼지 앱은 나에게 유익하

다’, ‘미세먼지 관련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미세먼

지 앱은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미세먼지 관련 

위험을 보다 잘 예방하기 위해, 미세먼지 앱을 이용

하는 것이 유익하다’의 4개 문항을 사용하 다

(Cronbach’α ＝ .877).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용이성은 미세먼지 앱의 사용이 얼마나 쉽

고 용이한지에 대한 정도로, 벤카테쉬와 데이비스

(Venkatesh & Davis, 2000), 조재희(Cho, 2014)

가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여 ‘미세먼지 앱의 사용법

을 익히는 것은 쉽다’, ‘미세먼지 앱 사용을 알고 이

해하는 것은 쉽다’, ‘미세먼지 앱은 사용하기 쉽다’

의 3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Cronbach’α ＝ .854).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미세먼지 앱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

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견해에 

대한 인식으로, 벤카테쉬와 데이비스(Venkatesh 

& Davis, 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5점 리

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구체적으로 ‘나의 행동에 

향을 주는 사람들은 내가 미세먼지 앱을 사용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

가 미세먼지 앱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의 2

개 문항을 사용하 다(Cronbach’α ＝ .853).

이미지

이미지는 미세먼지 앱을 이용했을 때 이용자의 이

미지 및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라 믿는 정도로, 

벤카테쉬와 데이비스(Venkatesh & Davis, 2000)

가 사용한 측정 항목을 참고하여 ‘미세먼지 앱을 사

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것이다’, ‘미세먼지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높

은 관심을 받을 것이다’, ‘미세먼지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을 것이다’의 3개 문항

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Cronbach’α 

＝ .794).

결과 품질

결과 품질은 미세먼지 앱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의 

품질 수준으로, 벤카테쉬와 데이비스(Venkatesh & 

Davis, 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5점 리커

트 척도로 측정하 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앱으

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과의 품질은 높다’, ‘미세먼지 

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과의 품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의 2개 문항을 사용하 다(Cronbach’

α ＝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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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된 심각성

미세먼지 위험에 따른 부정적 결과 또는 위험성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심각성의 정도로, 이병

관 외(Lee et al., 2008)와 젱(Zheng, 2015)의 연

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는 내 건강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미세먼지는 내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

는 데 향을 미칠 수 있다’, ‘미세먼지를 방치할 경

우 내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다’의 3개 문항을 사용

하 다(Cronbach’α ＝ .797).

인지된 민감성

미세먼지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으로, 이병관 외(Lee et al., 

2008), 젱(Zheng, 2015)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

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구체적으로 ‘나

는 다른 사람보다 미세먼지에 향을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나는 항상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 살고 있다’, ‘나는 미세먼지 위험에 노

출될 가능성이 높다’의 3개 문항을 사용하 다

(Cronbach’α ＝ .838).

미세먼지 앱 사용 의도

앱 사용 의도는 미세먼지 앱 사용이라는 행동에 대한 

의지의 정도로, 벤카테쉬와 데이비스(Venkatesh & 

Davis, 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5점 리커

트 척도로 측정하 고,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미세

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효과적인 앱이 있다면 사용

할 의향이 있다’, ‘나는 미세먼지 앱을 사용할 계획

이다’의 2개이다(Cronbach’α ＝ .830). 

통제 변인

미세먼지 앱 수용 요인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 

미세먼지에 대한 관여도, 미세먼지 앱에 대한 사전 

이용 경험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 다. 관련 변인

들의 측정 문항은 위와 동일하다. 

연구 결과

미세먼지 앱 이용 효과 검증 결과

실험 참가자 특징

실험에는 총 103명이 참가하 다. 이 중 남성이 49

명(47.6%), 여성이 54명(52.4%)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9.63세(SD ＝ 11.19)로 조사되었다. 이

들은 통제 집단과 두 개의 실험 집단에 무작위 할당

되었다. 그 결과, 통제 집단의 참가자들은 39명, 실

험 집단 1에는 33명, 실험 집단 2에는 31명으로 조

사되었다. 집단별 참가자들의 구체적인 인구통계

학적 특징은 <Table 1>에 제시하 다.

미세먼지 앱 이용 전/후 집단 차이

미세먼지 앱을 2주 동안 이용한 효과에 대해 알아

보기 위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험 인식, 미세

먼지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임파워먼트, 미세먼지를 

예방하고자 하는 행동 의도,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찾고 싶어 하는 정보 추구 의도를 종속변인으로 하

여 각각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검증하 다. 연령, 

미세먼지 관여도, 앱 이용 경험과 종속변수와의 상

관관계를 고려하여, 이들의 향력을 통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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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분산 분석(ANCOVA)을 수행하 다. 종속변

수들은 사후에 측정된 항목 평균 점수에서 사전에 

측정된 항목 평균 점수의 차이 값이 사용되었다.

공분산 분석 결과(<Table 3> 참조), 임파워먼

트(F ＝ 4.82, p ＜ .01), 예방 행동 의도(F ＝ 

4.04, p ＜ .05), 정보 추구 의도(F ＝ 3.55, p ＜ 

.05)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났다. 반면, 건강 위험에 대한 인식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 ＝ 

.07, p ＞ .05). 

먼저, 임파워먼트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통

제집단의 임파워먼트는 사전과 사후에 거의 차이

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M ＝ .08, SD ＝ .69). 

한편, 2주 동안 매일 앱을 사용했던 두 실험 집단의 

참가자들은 사전보다 사후에 임파워먼트 점수가 

상승함이 확인되었다. 특히, 앱만을 사용한 실험 

집단 1과 비교하여(M ＝ .33, SD ＝ .57), 앱 사용

과 함께 미세먼지 메시지에 노출이 되었던 실험 집

단 2의 사전ᐨ사후 점수의 차이(M ＝ .34, SD ＝ 

.61)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행동에 대한 의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에

서도, 통제 집단은 사전ᐨ사후의 평균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M ＝ .00, SD 

＝ .62). 반면, 앱을 사용한 집단은 예방 행동 의도

Control Group Group 1 Group 2 Total

Gender
Male 17 (16.5%) 19 (18.4%) 13 (12.6%) 49 (47.6%)

Female 22 (21.4%) 14 (13.6%) 18 (17.5%) 54 (52.4%)

Education Level

Lower than 
high school degree

1 (1.0%) 1 (1.0%) 0 (0.0%) 2 (1.9%)

Highschool degree 8 (7.8%) 2 (1.9%) 5 (4.8%) 15 (14.6%)

College graduate 27(26.2%) 26 (25.2%) 22 (21.4%) 75 (72.8%)

Mater/Doctoral degree 3 (2.9%) 4 (3.9%) 4 (3.9%) 11 (10.7%)

App Usage 
Experience

Yes 9 (8.7%) 5 (4.9%) 4 (3.9%) 18 (17.5%)

No 30 (29.1%) 28 (27.2%) 27 (26.2%) 85 (82.5%)

Income

Less than ￦1,000,000 6 (5.8%) 4 (3.9%) 3 (2.9%) 13 (12.6%)

￦1,000,000∼2,000,000 7 (6.8%) 5 (4.9%) 1 (1.0%) 13 (12.6%)

￦2,000,000∼3,000,000 9 (8.7%) 7 (6.8%) 6 (5.8%) 22 (21.4%)

￦3,000,000∼4,000,000 6 (5.8%) 4 (3.9%) 6 (5.8%) 16 (15.5%)

￦4,000,000∼5,000,000 6 (5.8%) 5 (4.9%) 6 (5.8%) 17 (16.5%)

￦5,000,000∼6,000,000 0 (.0%) 4 (3.9%) 3 (2.9%) 7 (6.8%)

More than ￦6,000,000 5 (4.8%) 4 (3.9%) 6 (5.8%) 15 (16.5%)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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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사전ᐨ사후 차이가 나타났다. 실험 집단 1

의 경우, 앱을 사용하기 이전보다 이후에 예방 행동

에 대한 의도가 평균 .24점(SD ＝ .37) 상승하

다. 실험 집단 2의 경우, 앱을 사용하기 이전보다 

이후에 예방 행동에 대한 의도가 평균 .29점(SD ＝ 

.32) 상승하 다. 

정보 추구 의도에 대한 집단 차이를 확인한 결과

에서도 앱 사용과 함께 관련 메시지에 노출이 되었

던 실험 집단 2의 평균 점수 상승 폭이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다(M ＝ .19, SD ＝ .64). 앱만을 사용

한 실험 집단 1의 경우는 평균 .18점이 상승하 으

며(SD ＝ .77), 통제 집단은 평균 .14점(SD ＝ 

.61)이 상승하 다.

세 집단에 대한 차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터키(Tukey)의 사후 검정을 실시하 다. 

<Table 4>에 제시했듯이, 건강 위험 인식에 대해

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

편, 임파워먼트, 예방 행동 의도, 정보 추구 의도에 

있어서는 통제집단과 두 실험집단 사이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통제 집단

과 비교하여, 두 실험 집단의 참가자들은 앱을 사용

한 이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험 인식, 임파워먼

트, 예방 행동 의도, 정보 추구 의도 모두 상승한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험 집단 1과 실험 집단 2 

Dependent Variable

Risk Perception Empowerment Prevention Intention Information Seeking

df MS F df MS F df MS F df MS F

Age 1 .74 2.47 1 .08   .19 1 .04   .19 1 1.56 3.44

Involvement 1 .47 1.57 1 .34   .84 1 .05   .24 1  .31   .69

App Usage Experience 1 .05   .18 1 .00   .00 1 .58 2.66 1  .29   .63

Group 2 .40 1.33 2 1.97 4.82** 2 .88 4.04* 2 1.60 3.55*

*p ＜ .05. **p ＜ .01.

Table 3. Results of the ANCOVA

Risk Perception Empowerment Prevention Intention Information Seeking

M SD M SD M SD M SD

Control Group .09 .56 .08 .69 .00 .62 .14 .61

Group 1 .10 .55 .33 .57 .24 .37 .18 .77

Group 2 .07 .53 .34 .61 .29 .32 .19 .64

Table 2. Mean Differences between Before and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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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미세먼지 메시지 노출에 따른 효과는 상대적

으로 그 향력이 높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미세먼지 앱 수용 요인 탐색 결과

경로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변수 간 상관관계를 조

사하 다. 피어슨 상관 분석(Pearson Correlations) 

결과, 모든 변수들이 유의미한 관계를 가짐이 입증

되었다. 인지된 심각성은 인지된 민감성(r ＝ .42, 

p ＜ .01), 결과 품질(r ＝ .35, p ＜ .01), 주관적 

규범(r ＝ .47, p ＜ .01), 이미지(r ＝ .41, p ＜ 

.01), 인지된 용이성(r ＝ .45, p ＜ .01), 인지된 

유용성(r ＝ .64, p ＜ .01), 앱 사용 의도(r ＝ .57, 

p ＜ .01)에 모두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 다. 이 

밖의 변수 간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들은 <Table 

5>에 제시하 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경로 모형의 적합성을 살

펴보았다. <Table 6>에 제시되었듯이, 카이제곱 

값이 유의 수준 .05에서 모형과 자료가 일치한다는 

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카이제곱 통계치는 자

유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Bentler & Bonett, 

1980), 모형 검증을 위해 단독으로는 거의 사용되

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또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모형의 수용 수준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표준화된 잔차 평균 자승 이중근

(Standardized Root Mean Squre Residual: 

SRMR)은 우수한 모형으로 판단하는 기준치(＜ 

.05)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전반적인 적

합도는 높다고 판단되었다. 이밖에도 표준 적합 지

수(NFI ＝ .97), 비교 적합 지수(CFI ＝ .98) 등도, 

우수한 모형으로 판단되는 기준치(＞ .90)를 모두 

만족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이 분

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 다.

경로 분석에 대한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먼저, 미세먼지 앱 사용 의도에는 인지된 유용성이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Risk Perception Empowerment
Prevention 
Intention

Information 
Seeking

MD SD MD SD MD SD MD SD

Control Group
Group 1 －.21 .13 －.41** .15 －.30** .11 －.34* .16

Group 2 －.11 .14 －.41** .16 －.25* .12 －.40* .17

Group 1
Control Group .21 .13 .41** .15 .30** .11 .34* .16

Group 2 .10 .14 .00 .16 .05 .12 －.06 .17

Group 2
Control Group .11 .14 .41** .16 .25* .12 .40* .17

Group 1 －.10 .14 －.00 .16 －.05 .12 .06 .17

*p ＜ .05. **p ＜ .01.

Table 4. Group Comparisons by the Tukey’s Post Ho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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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p ＜ .01). 반면, 설정된 연구 모형과는 달리, 

인지된 용이성은 미세먼지 사용 의도에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지 않았다(β ＝ .09, p ＞ .05). 이

에 따라, 미세먼지 앱이 유용하다는 인식이 강할수

록 미세먼지 앱에 대한 사용 의도가 높아지는 결과

가 확인되었다. 

인지된 유용성을 높이는 예측 변인으로는, 인지

된 심각성(β ＝ .30, p ＜ .01)과 주관적 규범(β 

＝ .35, p ＜ .01)의 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된 용이성도 인지

된 유용성에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β ＝ .25, p ＜ .01). 해당 변인들이 인

지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 경로는 73.5%의 설

명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미세먼지가 

개인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미세먼지 앱 사용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향력이 

강할수록 미세먼지 앱에 대한 사용 의도가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지된 유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 다. <Table 7>에 제시했듯이, 인지된 심각성

과 주관적 규범은 인지된 유용성을 거쳐 미세먼지 

앱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β ＝ .19, p ＜ .05). 또한, 인지된 용이성이 인

지된 유용성을 거쳐 앱 사용 의도를 높이는 향력

Index χ2 χ2 / df GFI NFI CFI RMSEA SRMR

Level of acceptable fit p ＞ .05 ＜ 5 ＞ .90 ＞ .90 ＞ .90 ＜.06 ＜.05

Research Model 
16.22

(p ＝ .02)
3.2 .97 .97 .98 .14 .01

Table 6. Fit Indices of the Proposed Research Model

1 2 3 4 5 6 7 8

1. Perceived Severity 1

2. Perceived Susceptibility .42** 1

3. Output quality .35** .39** 1

4. Subjective norm .47** .60** .60** 1

5. Image .41** .50** .71** .64** 1

6. Perceived usefulness .45** .36** .52** .58** .54** 1

7. Perceived ease of use .64** .50** .61** .74** .65** .68** 1

8. Intention to app use .57** .29** .48** .56** .56** .54** .72** 1

*p ＜ .05. **p ＜ .01.

Table 5.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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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S.E C.E p

Direct 
Effect

Perceived Severity → Perceived Usefulness .30 .07 5.05 .00

Perceived Susceptibility → Perceived Usefulness －.03 .05 －.52 .61

Output Quality → Perceived Usefulness .09 .06 1.24 .22

Subjective Norm → Perceived Usefulness .35 .06 4.64 .00

Image → Perceived Usefulness .12 .06 1.64 .10

Perceived Ease of Use → Perceived Usefulness .25 .06 3.93 .00

Perceived Usefulness → Intention to App Use .66 .09 7.44 .00

Perceived Ease of Use → Intention to App Use .09 .08 1.03 .30

Indirect 
Effect

Perceived Severity → Perceived Usefulness → Intention to App Use .19 .05 － .01

Perceived Susceptibility → Perceived Usefulness → Intention to App Use －.02 .04 － .51

Output Quality → Perceived Usefulness → Intention to App Use .06 .57 － .36

Subjective Norm → Perceived Usefulness → Intention to App Use .23 .06 － .01

Image → Perceived Usefulness → Intention to App Use .08 .07 － .21

Perceived Ease of Use → Perceived Usefulness → Intention to App Use .16 .05 － .01

Table 7. Coefficient Results of the Path Model 

Perceived Severity

Perceived Susceptibility

Output Quality

Subjective Norm

Image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Intention to App Use

.30**

－.03

.09

.35**

1.9

.66**

.09
.25**

Figure 3. Results of the Path Model



Journal of Public Relations, Vol.21, No.4, Aug, 2017 133

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β ＝ .16, p ＜ 

.05). 이를 통해, 매개변인으로서 인지된 유용성의 

향력이 검증되었다.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미세먼지 앱의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고, 앱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

는 데 있다. 앱을 사용하는 것이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예방에 효과적인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앱을 사용한 실험 집단과 앱을 사용하지 않은 

통제 집단 간 미세먼지 예방 관련 변인을 비교하

다. 또한, 확장된 기술 수용 모델과 건강 신념 모델

을 바탕으로 어떤 요인이 미세먼지 앱 사용 의도를 

높이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 문제 1ᐨ1>에서는 미세먼지 앱 이용

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험 인식, 임파워먼트, 

미세먼지 예방 행동 의도, 미세먼지 관련 정보 추구 

의도에 유의미한 향력이 있는지 확인하 다. 연

구 결과, 건강 위험 인식을 제외하고는 앱을 사용하

지 않은 집단보다 앱을 사용한 집단의 임파워먼트, 

예방 행동 의도, 정보 추구 의도가 더 큰 폭으로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세먼지 앱 사용이 미

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미세먼

지로부터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예방 행동을 자극

하며,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도

록 이끌었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검증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연구 문제 1ᐨ2>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메시지

에 대한 노출이 미세먼지 앱 이용 효과에 어떤 향

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사후 분석 결과, 앱만 사

용한 집단과 앱 사용과 더불어 미세먼지 관련 메시

지에 노출된 집단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

았다. 이는 건강 관련 PR 캠페인에서 메시지의 

향력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이전 연구들(Cha, 

2008; Cho et al., 2012)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

다. 하지만 임파워먼트, 예방 행동 의도, 정보 추구 

의도에 있어,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이 노출되지 않

은 집단에 비해 평균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이 미세먼지 앱 효

과를 파악하는 것이기에, 메시지에 대한 향력을 

심도 있게 다루진 못하 다. 특히 앱 이용과 메시지 

노출에 따른 향력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을 

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미세먼지 위

험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메시지의 내용적 특성

에 따른 수용자 반응을 다룬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연구 문제 2ᐨ1>에서는 기술 수용 모델의 주요 

변인인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이 앱 수용 

요인으로 유효하게 기능하는지 확인하 다. 연구 

결과, 미세먼지 앱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이 미세먼

지 앱 사용 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으며, 이는 

건강 관련 앱, 원격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기술 수

용 과정을 연구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Cho, 2014; Huh, Cho, & Kim, 2015, Hwang 

& Yu, 2016; Lee, 2016; Yu, Li, & Gagnon, 

2008). 

한편, 인지된 용이성은 미세먼지 앱 사용 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술수용모델 관련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인지된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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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특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초기 단계에서 

수용 의도에 주요한 향력을 갖는다(Cho & Lee, 

2016). 미세먼지 앱의 경우 구동 방식이 새롭거나 

사용법이 복잡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앱 사

용을 쉽게 인식하는 정도가 앱 사용 의도에 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연구 문제 2ᐨ2>에 따라 확장된 기술 

수용 모델의 변인인 주관적 규범, 이미지, 결과 품

질이 미세먼지 앱에 대한 유용성 인식에 어떤 향

을 미치는지 검증한 결과, 주관적 규범의 향이 유

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주변 사람들이 미

세먼지 앱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인

식할 때 미세먼지 앱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정도

가 높아지고, 이는 곧 미세먼지 앱을 사용하려는 의

도로 이어졌다. 

반면, 주관적 규범과는 다르게, 또 다른 사회적 

향 요인인 이미지에 대한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

게 나타났다. 이는 미세먼지 앱의 기술 자체가 새롭

고 혁신적이거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기보다는, 

기존 날씨 앱과 비슷하게 실용적인 기능만을 수행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앱을 수

용하여 집단 내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키거나 이미

지를 긍정적으로 만들고자하는 동일화 과정보다는, 

외부의 의견에 향을 받아 미세먼지 앱을 스스로 

유용하다고 생각하여 받아들이게 되는 내부화 과

정을 통한 수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결과 품질 또한 유용성 인식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역시 미세먼

지 앱의 기능적 특성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미

세먼지 앱의 주요 기능이 실시간 농도 등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단순하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앱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의 품질 수준이 앱에 대한 

유용성 인식에 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문제 2ᐨ3>에 따라 건강 신념 

모델의 인지된 위협 요인인 인지된 심각성과 인지

된 민감성이 미세먼지 앱에 대한 유용성 인식에 어

떤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다. 연구 결과, 인지된 

심각성이 미세먼지 앱에 대한 유용성 인식을 높이

는 데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인지된 심각성은 인지된 유용성 인식을 매개로 

앱 사용 의도에 간접적인 향력이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는 인지된 위협 요인 중 심각성 변인

이 건강 관련 행동 의도에 강력한 향력이 있음을 

검증한 기존 연구들에서 보여 준 결과와 유사하다

(Hyman, Baker, Ephraim, Moadel, & Philip, 

1994; Kim & Han, 2017; Rosenstock, 1974; 

Zheng, 2015). 즉,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

는 부정적인 결과를 크게 인지할수록 미세먼지 앱

이 자신에게 유용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에 따라 앱 사용 의도가 상승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인지된 민감성은 미세먼지 앱에 대한 유용

성 인식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미세먼지 앱이 개인이 처한 미세먼지 위

험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기보다는, 미세먼지 관

련 정보 및 적절한 행동 요령을 제시하여 예방 행동

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자신이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

돼있다고 인식하더라도 앱 사용만으로 해당 위험을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긴다면 앱이 자신에게 유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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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앱을 효과적

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무적 제언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미세먼지 앱은 미세먼지 노출로부터 개

인을 보호하고, 관련 정보를 얻도록 유도하는 데 효

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과의 미세먼지 

소통 차원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앱 사용 의도를 높이는 심각성 인식과 주

관적 규범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주

관적 규범이 인지된 유용성에 향을 미쳤다는 결

과를 고려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추천 및 긍정적인 

평가가 미세먼지 앱 사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앱 사용을 규

범화하는 홍보 전략 또는 모바일 메신저, SNS를 통

한 바이럴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심각성 인식과 주관적 규범이 반 된 메시지를 함

께 사용하는 것은, 앱의 이용 효과를 더욱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즉, 미세먼지 앱 사

용에 대한 권장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 인

식을 높여 주는 PR 캠페인이 시행된다면, 미세먼지 

앱 사용과 이로 인한 예방 행동이 적극적으로 발생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공중과의 관계

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PR 커뮤니케이션 차원에

서, 미세먼지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 대한 이해는 효과적인 커뮤

니케이션 전략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

공해 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밝힌다. 첫째, 본 연구는 안

드로이드 기기에서만 실행 가능한 미세먼지 앱을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고, 이에 아이폰 사용자

는 표본에서 제외되었다. 아이폰 사용자까지 포함

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일반화가 가능한 연

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참가자들에게 단기간 동안 앱을 사용하게 하고 앱

을 사용하기 전/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장기간 앱을 사용했을 때는 집단 간 어떤 차이가 나

타날지, 실험 기간이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도 앱의 효과가 지속될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본 연구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미세먼

지 앱을 2주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 기에, 일

상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앱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결과들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는 실험이라는 통제 조건이 갖는 제한점이

지만, 향후 연구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로그데이

터를 활용하여 앱 사용 빈도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향도 별도 분석하 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는 못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2013년, 국내에서 미세먼지 예보 시범제를 실시

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보도도 급격히 늘어남에 따

라(Kim, Lee, Jang, & Lee, 2015),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

세먼지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나, 국민들과의 소통 전략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

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위험에 적극

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입 전략이 필

요하다. 본 연구는 앱이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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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올바른 대처를 돕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

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밝혔다. 특히, 앱의 사용

은 미세먼지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

여주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효능

감에 대한 인식이나 앱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

지만 앱을 통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존 연구들

(Lim et al., 2011; Suh et al., 2014; Wang, 

Park, & Cho, 2011)과는 결이 다른 결과이다. 결

론적으로 미세먼지 위험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앱은 국민 모두를 

미세먼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개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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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app use and to explore the 

factors affecting the acceptance of a particulate matter app. First,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 of app usage. The study revealed that the participants who used 

the app made greater efforts to seek information about particulate matter, had stronger 

prevention intentions, and showed higher level of empowerment than those who did not use 

the app. Next, we investigat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cceptance of the app, based on the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nd the Health Belief Model. As a result, the perceived 

usefulnes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app acceptance. Also, the perceived severity and 

subjective norm had significant impacts on improving the perceived useful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risk communication strategy using the particulate matter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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